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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ü 광저우시는 산업 공간과 투자 기회 홍보행사를 통해‘투자발전 10조’를 

발표하며 글로벌 투자자 유치 본격화. 100㎢ 산업용지와 690개 지구를 분류 

관리하고,‘산업용지 슈퍼마켓’을 개설해 즉시 착공과 대금 분할납부 

등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 실행력 제고

ü 톈진(天津)경제기술개발구는 중국 최초의‘녹색 경영환경 보고서’를 

발표해 녹색 정책, 산업, 금융 등을 종합 반영한 평가 지표 제시, 환경

영향평가 통합과 친환경 기술 도입 등으로 녹색산업 매출 1000억 위안 

돌파를 목표로 녹색 발전 가속화 추진

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생물제조, 양자기술, 원자급 제조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제정 계획, 인공지능 기반 제품 1,000개 개발 장려와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기술 대중화와 소비 진작을 동시 추진

ü 저장성은‘저장에서 최초출시’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 진작과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며, 12개 핵심 상권의‘퍼스트 이코노미（First Economic）’생태계를 

조성해 AI 디자인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혁신 브랜드 육성 계획 

ü 중국 국세총국은 세수징수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과세 

기준 명확화 추진, 지방정부 세수 목표 강요 금지, 탈세 개념 재정립 

등 조세 행정의 정당성, 투명성, 효율성 등을 동시 강화

ü 제13차 한·중·일 경제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자유무역, 공급망, 

디지털경제 등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 한중일 FTA 조속 추진과 RCEP 

체제 내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 노력 

ü 마카오에서 열린 국제환경포럼에서‘웨강아오(粤港澳) 다완구(大湾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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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회의·전시 분야 탄소배출을 줄이는 

구체적 전략 제시, 음식업계와의 저탄소 협약 등을 통해 녹색 전환 확대  

ü 하이난, 홍콩, 마카오는‘황금관광삼각지대’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무

비자 제도를 활용한 복합 관광 루트 활성화 추진, 공동 브랜드 개발 등

으로 역내 관광경쟁력 강화와 상호 시너지 창출 기대

ü 후난성 세무국은‘세정 12조’를 발표해 전자세무 시스템 확대, 세무조사 

절차 완화, 납세 신용 회복 등 제도를 통해 민영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ü 랴오닝성은‘AI+제조’전략을 토대로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하, 

산업 클러스터 중심‘점-선-면’전략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신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쟁력 제고

❍ 일본

ü 도쿠시마현은 공공시설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PPA 방식으로 

설치해 초기비용 없이 전력을 생산, 2027년까지 총 40개소로 확대하여 

전기요금 절감과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역 탈탄소 

정책 추진

ü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는 혼다기술연구소와 협정을 맺고 산지·해안 

등 다양한 지형에서 레벨4 자율주행 실험을 추진,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

하고 이동수단을 늘리며, 2025년 이후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

ü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의 의약 연구센터는 류큐대 의대·병원을 이전하며 

자원을 집약하고 재생의료 실험실, 바이오뱅크 등을 함께 구축, 이를 

통해 스타트업 유치와 의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 추진하며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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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가와사키시는 운전기사 부족과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버스를 도입,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 시민 체험 확대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통혁신을 본격화하고 도심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상황

ü 하마마쓰시는 원슈철도와 협정 후 노선버스 운행을 효율화하고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방사형 노선 개편, 데이터 기반 교통관리 등을 

추진하며, 민관 협업으로 스마트시티 구축과 교통사고 예방 도모 

ü 규슈·오키나와 2월 유효구인배율은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16배로 3개월 만에 하락. 원자재비 상승으로 채용 억제가 있었

으며, 후쿠오카는 1.18배로 둔화. 제조업 구인은 1년4개월 만에 증가

했으나 외식업은 비용 부담으로 축소하는 실정

ü 도쿄도는 자원순환·생물다양성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60억 엔 규모 

펀드 조성, 배터리·태양광 패널 재활용, 공유서비스 등 혁신기업을 

지원하며 지속가능 산업 생태계 확대

ü 도요타자동직기는 희소금속을 쓰지 않는 수소 제조장치용 소재 개발을 

위해 혁신재료개발부를 신설, 제조비 20% 절감을 목표로 연구·시험

라인을 구축 중이며, 2028년 본격 시장 투입 계획

ü 나가노현 시오지리시는 레벨4 자율주행 실험을 통해 무인 운행 기술을 

검증하고, 주민 참여형 지도 데이터 제작 시스템으로 지역 디지털 역량을 

높이며 스타트업과 협업해 산업 활성화 추진

ü 치바현은 2023년 관광소비액이 1조8000억 엔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인바운드 관광객의 고가 소비 및 숙박비 인상이 지역 경제 

효과를 극대화해 관광산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상황

ü 군마현은 중소기업이 임금을 5% 이상 인상하면 1인당 5만 엔을 지원하는

‘임금 인상 촉진 보조금’을 신설하고, 일부 시정촌이 추가 보조를 

마련해 기업 처우 개선과 지역 소비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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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ü 필리핀은 2026년까지 루손 북부·남부에 태국형 메가 푸드허브 구축, 

전국 저온저장시설도 확충하여 농산물 공급망을 안정화 추진

ü 필리핀 정부는 튀르키예와 관광·무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전국 

문화유산 및 산업 잠재력을 홍보하는‘타라 나 투어’전략으로 투자·

교류 기회를 확대 계획

ü 필리핀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에 대응해 중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하도록 유치 활동을 강화, PEZA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국적 

투자 유입을 모색하는 실정

❍ 말레이시아

ü 말레이시아는 미국 반도체 관세 부과로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을 우려

하며, AMRO 권고에 따라 구조개혁과 금융시장 안정책을 마련해 반도체 

테스트·패키징 산업의 충격을 줄이려는 상황 

ü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현지 통화 결제협력을 확대하고 QR결제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모색해 무역결제 간소화와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추진  

❍ 라오스

ü 라오스는 7000MW 이상 수력발전 용량을 보유한 재생에너지 허브로, 

신규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PPA·BOT 방식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상황

❍ 인도네시아

ü 인도네시아는 루피아 환율이 1998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자 중앙은

행이 시장 개입을 예고, 양호한 거시지표와 구조개혁 성과를 강조해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투자환경 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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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ü 베트남은 담보 부족 등 대출 제약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금융상품과 제도 개선을 추진, 기업금융의 포용성을 높여 혁신 성장을 

견인하려는 정책 기조 강화

ü 베트남은 미국과 무역균형을 맞추기 위해 LNG·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사기 방지 제도를 개정, 2025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 대미 경제협력 조정 계획

ü 베트남은 영국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결함제품 

리콜, 대중 인식 제고, 규제 당국 역량 강화를 추진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시장 환경을 조성 예정

❍ 싱가포르

ü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에너지·디지털·금융 등 5개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 산업단지 신규 착공, 탄소배출권 연계 등의 협력을 강화해 누적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 심화

❍ 캄보디아

ü 캄보디아투자청은 총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12건 심사, 전기·의료·

전자·서비스 등 다방면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프로젝트 유치 강화

ü 캄보디아는 홍콩과 병원개발 등 보건의료 협력 확대를 논의하며, 일대

일로를 기반으로 의료 인프라 발전과 경제협력 시너지를 높여 국민 

건강 수준 향상을 함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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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m 광저우, '투자발전 10조' 발표 및 '산업용지 슈퍼마켓' 개설

- 광저우시는 산업 공간과 투자 기회 홍보행사를 통해‘투자발전 10조’를 

발표하며 글로벌 투자자 유치 본격화 추진. ‘즉시 착공’,‘대금 

분할납부’,‘투자강도 비강제화’등 제도를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행정 간소화 추진

- 100㎢의 산업용지와 690개 산업지구를 보유한 광저우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가용토지를 분류 관리하여 입지 결정의 

신속성과 정밀성 향상. 이는 기업 투자 실행력 제고와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에 긍정적 기여

- 개설된‘산업용지 슈퍼마켓’은 420개 필지, 19㎢ 우량 토지를 

제공하며, 기업이 산업유형과 입지조건에 맞춰 실시간 검색 가능. 

토지 공급과 수요의 정밀 연결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자 

편의성 극대화 기대

m 중국 최초 ‘녹색 경영환경 보고서’, 톈진에서 발표

- 톈진경제기술개발구는 녹색 정책, 산업, 금융 등을 종합 반영한 

전국 최초의‘녹색 경영환경 보고서’를 발표. 세계은행 평가

기준에 맞춰 13개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구의 녹색 발전 역량과 

향후 전략 방향 정리

- 개발구는 환경영향평가 통합, 신재생차량 정책 도입, 녹색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혁신과 인프라 정비를 병행. 해수

담수화 등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자원 순환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

- 2023년 녹색산업 매출은 1000억 위안 돌파, 탄소 배출 이행률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3-29/10391045.shtml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3-29/1039098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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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9년 연속 100% 달성. 다만 녹색 증기 공급과 청정물류는 과제로 

남아 있으며, 바이오매스 보일러 개조와 친환경 운송 전환을 

통한 대응 계획 수립

m 중국, 생물제조·양자과학 등 미래산업 육성정책 발표 예고

- 공업정보화부는 중관촌 포럼에서 생물제조, 양자기술, 원자급 

제조 등 신산업의 정밀 배치를 위해 산업정책을 마련 중이라 발표. 

이는 향후 5년을 겨냥한 미래 산업 선점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

-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전자기기, 스마트 안경, 드론 등 1000개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장려하며, 제품 다변화를 통한 소비 

진작과 신기술 대중화를 동시에 추진. 지원 품목은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에도 포함 예정

- 산업정책은 ‘1+N 체계’를 기반으로, 핵심 전략과 세부 조치가 

연계되도록 설계. 기존 혁신사례 축적, 기술 자립화,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점. 원천기술 돌파와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목표로 설정

m 저장성, ‘신제품 우선출시 경제권’ 본격 조성

- 저장성은‘저장에서 최초출시’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 진작과 

산업 고도화를 위한 퍼스트 이코노미(First Economic)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 다양한 신제품과 혁신 브랜드의 출시에 최적화된 

환경 구축에 주력

- 12개 핵심 상권이‘4대 퍼스트 경제’로 구성되며, 금융·기술·

문화가 융합된 공간에서 브랜드·디자인·전시를 통합 운영. 

이는 지역 상권의 흡인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과 연계된 소비 

트렌드 창출 기반 마련

- AI 디자인 툴, 전통공예 융합 제품, 커스텀 향기 제품 등 다양한 

신제품이 대거 공개되며, 저장성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다양성 제고. 

행사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비 촉진 플랫폼으로 발전 기대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3-28/10390823.shtml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3-28/1039075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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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m 중국, 세수징수관리법 전면 개정안 공개

- 국세총국은 세수징수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중 의견 

수렴을 개시. 106개 조항 중 16개 신설, 69개 수정, 4개 삭제를 

통해 현실 변화와 법치 체계 정합성 확보 목표

-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세 기준 명확화, 지방정부 세수 목표 

강요 금지, 탈세 개념 재정립 등을 포함. 조세 행정의 정당성, 

투명성,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정비 추진

- 세무조사 절차 간소화, 세무대리 업무 제도화, 신업태 납세자 

권익 보호 조항 신설. 납세자의 책임 명확화와 함께 세무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과세 체계 

구축 의지 반영

m 한중일 제13차 경제장관회의 서울서 개최, 경제협력 확대 합의

- 제13차 한중일 경제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세 나라는 

자유무역, 공급망, 디지털경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경제통상 협력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 진전 확인

- 한중일 FTA 조속 추진, RCEP 체제 내 공동 대응, 수출통제 및 

공급망 대화 체계 마련 등 구체적 이행 과제 논의. 지역 간 지방

협력 및 황해경제기술 교류 플랫폼 활성화도 공동 추진 예정

- 자유무역체제 유지와 보호주의 반대를 명확히 하며,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경제통합 노력 지속 천명. 이는 불확실성 시대에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산업 협력 강화의 기반이 될 전망

m ‘웨강오(粤港澳) 대완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마카오서 발표

- 마카오에서 열린 국제환경포럼(MIECF)에서 발표된‘탄소중립 

가이드라인’은 18개 전문기관과 32명 전문가가 공동 집필한 

대완구 회의·전시 특화 탄소 저감 전략 문서

- 가이드라인은 탄소배출 계산, 감축 실행, 상쇄 및 정보공개를 

포함한 전 생애주기적 접근 방식을 제시. 정책 실효성과 업계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3-28/10390701.shtml
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2503/29/t20250329_3933437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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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 방안 강조

- 발표와 동시에 음식업계와 저탄소 전략 협약도 체결되며, 회의

산업을 넘어 소비업계로도 녹색 전환 확대. 마카오를 아시아 

대표 녹색 전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 강화

m 츙강오(琼港澳) 황금관광삼각지대 조성 협약 체결

- 하이난, 홍콩, 마카오가 관광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황금관광

삼각지대’조성을 본격화. 상호 입국 무비자 제도 등 정책 기반을 

활용한 다국 간 복합 관광 루트 활성화 추진

- 관광 자원 공동 마케팅, 인적 교류, 고객 송출, 홍보 캠페인 등 

전방위 협력이 포함된 협약 체결. 공동 브랜드 개발과 국제적 

관광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연계 강조

- 협약은 관광 인재 공동양성, 마케팅 자원 통합, 국제 시장 진출 

채널 확대 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발판 제공. 지역 간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m 후난세무국, 민영경제 지원 위한 '세정 12조' 발표

- 후난성 세무국은 ‘세정 12조’를 발표하며 민영경제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정책 정밀도 제고, 세무 절차 간소화, 

법치 기반 행정 강화 등이 핵심

- 전자세무 시스템 확대, 무접촉 서비스 제공, 신설기업 세무 등록 

간소화 추진. 세무조사 절차 완화와 신고 오류 시 처벌 유예 

등 기업 친화적 세무 환경 조성 병행

- 민영기업 납세신용 회복, '세금+금융' 연계 확대, 무역 기업 환급 

지원 등 실질적 혜택 제공. 이는 민영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법치 

기반 강화의 양립을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

m 랴오닝, AI·디지털로 전통산업 대전환 추진

- 랴오닝성은 'AI+제조' 전략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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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병행 추진. 2025년까지 디지털 공장 

100곳 추가 목표 설정

- 산업 클러스터 중심의‘점-선-면’전략 수립, 소규모 디지털 

시범사업 확대, 산업대뇌 플랫폼과 디지털 연합체 기반 공동개발 

추진. 중소기업 맞춤형 전환 지원도 병행

- 지역별 디지털 전환 시범도시 6곳 지정, 업종별 디지털화 수요 

조사 및 공급기업 연결로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도 제고 기대

일본

m 도쿠시마현, 2027년까지 공공시설 40곳에 태양광 발전 도입

- 도쿠시마현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도입을 본격 추진 

중이며, PPA 방식으로 초기 투자 없이 에너지 전환을 시도. 이미 

6개 시설에서 설비가 가동 중이며, 4월에 9개소가 추가될 예정. 

2027년까지 총 40개소 설치 계획

- 발전 사업자가 지붕에 무상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통해, 현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구조. 총 출력은 약 1570kW로 

일반가구 230세대에 해당하며, 연간 약 600만 엔의 전기료 

절감과 이산화탄소 감축 기대

- 고토다 마사즈미 지사는 PPA 모델이 초기비용 없이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탈탄소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비용 절감이라는 이중 

효과 실현 의지 표명

m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혼다 계열과 자율주행 실험 협정 체결

- 가나가와현과 오다와라시는 혼다기술연구소와 협력하여 자율주

행기술 실증 실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 산지와 해안 등 

다양한 지형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교통문제 해결과 이동수단 

확충을 목표로 설정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292PN0Z20C25A3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312Q20R30C25A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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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중 실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경로 및 차량을 조정. 목표는 시속 60km로 특정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 레벨4 구현으로, 2020년대 후반까지 실현을 

목표로 삼음

- 혼다기술연구소는 고정밀 지도나 대규모 인프라 없이 운용 

가능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 협정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실효성 높은 자율주행 확산을 위한 사회 수용성 

확보에 중점을 둠

m 오키나와, 의약 연구거점 본격 가동… 류큐대 기반 강화

-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조성된 의약 연구거점이 정식 가동을 

시작. 류큐대학 의대와 병원이 이전하면서 기능을 집중시키고,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실험 오피스도 병행 설치하여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고도화 기반 조성

- 연구단지는 병원, 교육, 연구 등 5개 시설로 구성되며, 5200㎡ 

규모의 최첨단 연구센터를 중핵으로 함. 무균 환경에서 세포 

실험을 진행하는 재생의료 전문 플로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13개 

입주 공간 중 9곳이 이미 확보됨

- 2만7000명 규모의 오키나와 주민 게놈 데이터를 보유한 바이오

뱅크도 입주. 약 1200억 엔의 사업비 중 정부가 878억 엔을 

부담하며, 미군 기지 반환지를 활용한 대규모 비상업 개발로서 

지역 모델로 주목받는 중

m 가와사키시, EV·자율주행 버스로 교통 혁신 본격화

- 가와사키시는 운전기사 부족과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및 전기버스 기반 교통혁신 실험 추진. 2025년도에는 

급속충전 방식 EV버스 도입, 2027년까지는 조건부 완전 자율

주행 레벨4 구현 목표 설정

- 올해 1~2월 병원선·공항선 노선에서 실증 실험을 진행해 자율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JC2740W0X20C25A3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176TU0X10C25A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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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시 차량 감지 오류 및 브레이크 빈도 증가 등 과제를 확인.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발생하는 교통 상황 대응능력의 고도화 

필요성 강조

- 기존 EV버스는 완전 충전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인력·시간 

부담이 크며, 향후 도심 내 정류장에서 고전압 팬터그래프 방식 

급속충전 도입 계획. 기술 실현뿐 아니라 시민 수용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인식

m 하마마쓰시, 민간과 협력해 버스망 재편… 자가용 의존 탈피 추진

-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는 원슈철도와 협정 체결 후, 노선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효율적 재편을 위한 공동 관리체계 구축. 

2026년부터 실증 운영 시작 예정이며, 시는 연 1억 엔 규모의 

예산 지원 계획

- 기존 방사형 노선은 중복구간이 많고 외곽지역은 공백 발생 중. 

시는 철도역 중심의 신규 노선 도입 검토 중이며, 민관 연계로 

노선 최적화와 수요 대응형 교통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대두

- 시내 교통수단 중 자동차 의존도는 66.6%로, 정령시 중 최상위 수준. 

전동 킥보드 공유 플랫폼 '루프'의 도입과 더불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해 교통 다변화 및 사고율 저감 목표

m 규슈·오키나와, 2월 유효구인배율 1.16배… 3개월 만에 하락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월 규슈·오키나와 유효구인배율은 1.16배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만에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 억제 움직임 확대된 것으로 분석

- 후쿠오카현은 1.18배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으나, 전반적 

고용 상황은 개선 기조 유지. 사가·나가사키는 각각 0.05포인트 

하락하며 제조업 위축에 따른 고용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업종별로는 식음료 제조업에서 3~4월 선물 수요 등으로 구인이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065IJ0W5A300C2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JC0121Q0R00C25A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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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었고, 외식서비스업은 비용 상승 여파로 채용 축소. 고물가 속에 

고령자 구직 증가세도 확인되며, 전반적인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지속

m 도쿄도, 순환경제·생물다양성 대응 60억 엔 펀드 조성

- 도쿄도는 자원순환·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스타트업에 투자

하는 60억 엔 규모의 공동펀드를 민간과 함께 설립.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자금 지원 수단으로서 펀드 활용 본격화

- 도는 30억 엔을 출자하고, 나머지를 민간이 분담하며 향후 100억 

엔 규모를 목표로 투자자 확대 예정. 2030년 2월까지 고도기술 

보유기업에 순차적으로 자금 투입 계획

- 리튬이온배터리·태양광 패널 재활용, 자동차·우산 공유서비스, 

재생형 농림수산업 등 구체적 투자분야를 제시. 환경과 기술 

혁신을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 조성 의지 반영

m 도요타자동직기, 수소 제조소재 개발 본격화… 전담조직 신설

- 도요타자동직기는 수소 제조장치용 소재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혁신재료개발부’를 신설하고, 2026년까지 시험생산라인 구축 

추진. HV기술을 활용해 수소산업 진출 강화

- 백금·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쓰지 않는 전극소재 기술을 바탕

으로 제조비용 20% 절감 가능성 확보. 실제 장비 크기의 전극 

개발로 장비 제조사와의 실증 평가 병행

- 2028년 시장투입 목표로, 니켈수소전지 기술 기반의 시뮬레이션·

분석·생산기술 적용. 일본 정부의 수소장비 15GW 도입 목표에 

맞춰 관련 소재시장 확대 대응

m 나가노 시오지리, 자율주행 실험 통해 지역 디지털 역량 강화

- 나가노현 시오지리시는 레벨4 자율주행 실험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고정밀 지도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기술력 향상을 

견인. 일반 도로에서 무인 운전 실증 성공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3168S0R30C25A3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FD27B330X20C25A3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254JO0V20C25A2000000/


- 14 -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지역 스타트업과 연계한 종합 실험을 기반으로, 생활도로에서의 

차량·보행자 혼재 환경 대응 능력을 실증. 경쟁 프로젝트 관

계자의 방해 사례도 발생하며 실험 정밀도 주목

- 시민이 클라우드형 취업지원 시스템 'KADO'를 통해 지도 데이터 

제작에 참여하며 디지털 취업 기회 확대. 연간 400명 이상이 

참여하고 60개 기업과 업무 계약 체결로 이어짐

m 치바현, 2023년 관광소비 1조8000억 엔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 치바현의 2023년 관광소비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8053억 

엔으로, 통계 시작 이후 최대치. 경제 파급효과는 2조252억 엔

으로 24% 증가하며 관광 회복세 반영

- 인바운드 관광객의 고가 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숙박비 

인상이 원인. 외지 숙박객 1인당 소비는 약 3만9000엔, 현내 

숙박객은 약 2만7000엔으로 모두 증가

- 관광 목적 외국인 1인당 소비는 코로나 이전보다 63% 증가한 

5만3007엔. 체류형 관광 증가로 현내 순환 유도 효과 기대. 

관광객 수는 1억6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

m 군마현, 중소기업 임금 인상 지원… 4개 시정촌 추가 보조

- 군마현은 중소기업의 5% 이상 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임금 

인상 촉진 보조금’을 신설. 2025년 예산에 최대 5만 명분 27억 엔 

반영, 도입 기업에 직원 1인당 5만 엔 지원

- 오타시, 시부카와시, 다마무라정, 오이즈미정은 추가로 1만~2만 

엔을 보조하며, 각 시정촌도 현과 동일하게 1사업장당 최대 20명

까지 지원 대상 설정

- 재원은 국비‘고물가 대응 특별교부금’을 활용. 군마현은 임금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처우 개선을 위한‘임금 인상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당 제도를 적극 추진 중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310LK0R30C25A3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25BFW0V20C25A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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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m 필리핀, 2026년까지 태국형 메가 푸드허브 건설 추진

- 필리핀 농업부는 고품질 농산물 공급 체계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루손 북부·남부 지역에 두 곳의 메가 푸드허브를 신설할 계획 발표

- 첫 허브는 팜팡가 주 클라크에 3050헥타르, 두 번째는 케손 주에 

2030헥타르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총 건설비는 최대 70억 

페소에 달할 전망

- 정부는 메가 허브 건설 외에도 전국 저온저장시설 99곳 신설 

계획을 병행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공급망 체계화 추진

m 필리핀, 튀르키예와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필리핀 통상부는 주튀르키예 필리핀 대사와 관광·무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필리핀 홍보 프로그램인 ‘타라 나 투

어’를 전략적 이니셔티브로 제시

- 해당 프로그램은 필리핀 전역의 문화유산 및 산업 잠재력을 홍보함

으로써, 무역·투자 유치와 함께 문화 교류 증진 효과도 함께 도모

- 양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인프라·에너지·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도 모색

m 필리핀, 미중 무역경쟁 속 중국 기업의 생산기지로 부상

-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 제조기업과 다국적 기업

들이 필리핀을 생산기지 이전지로 주목하고 있으며, PEZA는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

-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 주요 기업들과 투자 상담을 진행

하며, 이미 TE커넥티비티의 17억 페소 규모 프로젝트가 승인

되어 2천 개 일자리 창출 예정

- 필리핀은 대만·홍콩 포함 중국권 투자자를 FDI 전략 대상으

로 설정하고, 일부 중국 도시의 기업단체가 PEZA에 무상 사무

공간 제공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980&mid=a3010000000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856&mid=a3010000000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805&mid=a30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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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

시아

m 말레이시아, 美 반도체 관세 부과로 무역 위기 직면

- AMRO는 미국의 반도체 수입 제한 조치가 공급망에 충격을 주

고 말레이시아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

-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테스트·패키징 글로벌 점유율 13%를 보

유하고 있으며, 세계 6위 반도체 수출국으로서 위기 대응 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

- 중앙은행은 재정 건전성 유지와 구조개혁을 통해 금융시장 변

동성에 대응하고 통화 안정화 및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강조

m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원국들과 현지 통화 기반 무역 강화 추진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현지 통화 사용을 통한 역

내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통화 협력 이

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음

- 4월 개최 예정인 아세안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무

역결제, 금융 포용, 지속가능 프로젝트 자금조달 등을 중심으

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QR결제 및 연계결제 시스템 확대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

하며, 인도네시아·태국 등과 현지통화 결제협력 강화도 중점 

추진 계획에 포함됨

라오스

m 라오스, 수력발전 부문 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

- 라오스는 7,000MW 이상 수력발전 용량을 보유한 재생에너지 

허브 국가로, 남튼2·싸야부리 등 주요 댐 프로젝트를 통해 에

너지 공급 기반을 지속 확장 중임

- 정부는 20개 이상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검토하며, PPA와 BOT 방식의 양허 계약으로 투자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할 계획임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810&mid=a3010000000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850&mid=a3010000000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855&mid=a30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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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 라오스는 아세안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부응해 태양광·풍

력도 함께 추진 중이며, 수력발전 중심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음

인도네

시아

m 인도네시아, 루피아 27년래 최저치 기록… 중앙은행 시장 개입 준비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준비 태세에 돌입

했다고 발표함

- 중앙은행은 성장률, 물가, 외채 등 경제 기초여건이 양호하다는 

점을 들어 금융시장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며 투심 진정을 

유도하고 있음

- 경제조정부장관은 견고한 국내 수요와 구조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기반 위에 있다고 

재차 강조함

베트남

m 베트남, 중소기업 위한 포괄적 금융 생태계 구축 추진

- 베트남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접근성 확대와 혁신 유도를 

위해 맞춤형 금융상품과 생태계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

- 현재 중소기업의 98% 이상이 담보 부족, 신용기록 미비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금리 부담도 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은행·협회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대상 금융교육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며, 기업금융의 포용성과 유연성 

제고에 나설 방침

m 베트남, LNG·자동차·농산물 관세 인하 추진

-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LNG·자동차·농산물 

등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 방안을 제시하며 대미 무역조정에 

나서고 있는 실정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857&mid=a3010000000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977&mid=a3010000000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853&mid=a30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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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 자동차 관세는 최대 64%에서 32%로, LNG는 5%에서 2%로 인하

되며, 에탄올도 5%로 낮춰 미국의 관세 보복 가능성을 선제적

으로 대응

- 베트남은 2025년 3월 말까지 관련 개정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출입 관리 강화 및 무역사기 방지 제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

m 베트남, 영국과 소비자보호 관련 양해각서 체결

-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위원회와 주베트남 영국대사관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제도적 연

계를 강화

- 협약은 결함 제품 리콜, 대중 인식 제고, 규제 당국 역량 강화 

등 실무 중심 협력을 골자로 하며, 기술지원과 공동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

- 영국은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행정 개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아세안-영국 경제통합 프로그램 일환으로 양국 

관계 심화에 기여

싱가

포르

m 싱가포르와 베트남, 5개 신규 협정 체결로 관계 강화

-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에너지·

디지털·금융 등 5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

- 신규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착공과 탄소배출권 연계 등 지

속가능 산업 중심의 협력이 이뤄지며, 33조 원 규모의 누적 투

자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실정

- 양국은 식량안보·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 협력 확대에 공감대

를 형성했으며, 베트남의 농업 역량을 식품 공급망 파트너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979&mid=a3010000000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978&mid=a30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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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

디아

m 캄보디아, 신규 투자 프로젝트 12건 검토

- 캄보디아투자청(CIB)은 총 1억 400만 달러 규모의 12건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1건 추가 생산 프로젝트를 공식 검토하며 투

자 활성화 추진

- 전기·의료·금속·전자·목재·조명·세탁서비스 등 다방면 

산업이 포함되며, 약 4,4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

되는 상황

- 해당 프로젝트는 프놈펜, 시아누크빌, 타케오 등 주요 거점 지

역에 분산될 예정이며,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다각화를 위한 전

략적 유치 계획으로 평가

m 캄보디아, 홍콩과 보건의료 협력 강화 논의

- 캄보디아 보건부장관과 홍콩 상무장관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병원개발 등 구체 분야 협력과 공동 이니셔

티브 추진에 공감

- 회담에서는 일대일로(BRI)를 양자경제협력의 기반으로 삼아 공

공보건 및 경제개발 연계 프로젝트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

- 캄보디아는 홍콩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건지식 교류, 의료 

인프라 발전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연계 정책을 추진할 계획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807&mid=a30100000000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79981&mid=a30100000000

